
전자상거래, 2002년 돈잔치 계속
산자부 , 2002년 e- Biz정책 수립 … 알맹이 없는 정책에 수백억 투입

정부는 12월26일 산업자원부에서 전자거래정책협의회(위원장 산자부 차관)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2001년도 전

자상거래정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, 2002년도 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.

산자부는 협의회에서 2001년에는 e-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e-비즈니스가 확산될 수

있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, 2002년에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 전반의 e-비즈니스

추진동력과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, 전통산업과 IT산업의 접목도 가속화시켜나가기로 했다.

전자상거래정책 추진과제(2002)

법·제도 정비 —

전자거래기본법 등 하위법령 정비
전자금융거래, 전자무역, 전자공증, 국제분쟁 해결,

소비자 보호 등 관련 법제 정비

- 전자금융거래에관한기본법 제정(02. 하반기)
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효율화

cyber squatting 관련 분쟁해결대책 강구

전자상거래 운용기반 확충 —

인터넷 접속망 고도화 등 네트워크 개선
e-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(28억원)

- e-비즈니스특화대학원, 여성사이버아카데미 설립

전자학습산업 육성 대책 수립
e-비즈니스 기술개발 지원(264.5억원)
전자상거래 표준화 지원(56억원)
물류 인프라 확충(164.75억원)
금융기관통합 B2B 전자결제시스템 구축

공공부문 전자상거래 활성화 —

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
전자조달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조달업체 지향형

시스템 구축
공적자금 지원 부실기업의 e-비즈니스 도입

전산업의 e - 비즈니스

네트워크 구축
—

B2B 네트워크 구축 지원(193억원)
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지원(430억원)
거점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추진(42억원)
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(37억원)
건설 CALS/ EC기반 구축(68.9억원)

전자상거래 글로벌화 추진 —

한일전자무역네트워크, PAA, ASEM 전자무역 네

트워크 등 전자무역 추진

WT O 뉴라운드 전자상거래대책반 운영 등 다자협

력 강화(5.5억원)
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개최, 한중전자상거래협

력협정 체결 등 양자협력 강화
글로벌 e-비즈니스 지원센터 설립

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, 전자무역, 전자공증, 국제전자거래분쟁 해결,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해



나가고 특히, 전자금융거래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을 2002년 상반기까지 국

회에 제출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.

또 음성화상회의 도입, 자동화된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등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화해 전자거래

당사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할 예정이다.

산자부는 2002년에는 경제전반의 e-비즈니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표준화, 기술개발, 전문인력 등 운용기반을

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 28억원을 투입해 e-비즈니스 특화 대학원과 e-비즈니스 여성사이버아카데미를 설

립하는 등 IT와 비즈니스 지식을 겸비한 e-비즈니스인력과 IT와 제조기술을 겸비한 e-Manufacturing 인력을 양

성할 방침이다.

또 2002년 6월까지 전자학습(e-Learning)산업 육성 종합대책 을 수립해 전자학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

산업화를 추진하고, e-비즈니스 응용기술 및 차세대유망기술 개발 지원을 63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, 201억원을

투입해 5대 핵심기반기술의 개발을 추진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.

이밖에 56억원을 투입해 국가 ebXML 프레임워크 구축, 전자카탈로그 표준화 등 표준화를 지원하고, 2002년 5

월까지는 금융기관통합 B2B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완결된 형태의 B2B 전자상거래를 구현할 방침이다.

특히, 전산업의 e-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2년에는 신규로 10개 내외의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고, 1만

개 중소기업의 IT화 지원을 위해 총 4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, IT를 제조과정에 접목시켜 전통적인 제조기업의

EMS(Electronic Manufacturing System)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.

아울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거점산업단지 디지털화사업에 민간

자본을 포함 총 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.

산자부는 e-비즈니스의 글로벌화도 추진해 2002년에는 한·일 전자무역 허브, PAA(Pan-Asian e-Commerce

Alliance) 프로젝트, ASEM 전자무역 네트워크 등의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전자무역의 구현을 적극 지원하고, 일본

및 중국 등과의 전자상거래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해 동북아 전자무역협의체로의 구상을 구체화 나갈 방침이다.

2002년 2월에는 일본 규슈에서 한·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개최해 e-마켓플레이스 공동구축, 무역EDI 구현

등 양국간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, 2002년 1월에는 한·중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설치, 한·중

협력사이트 공동구축 등 한·중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.

정보제공, 제휴선 알선 등을 통한 e-비즈니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e-비즈니스 지원센터 도

2002년 6월까지 설립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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